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교내 건물에서 1학년 20대 남성 가해자가 동기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인천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다.

  이 비통한 사건 앞에서 언론은 윤리 보도를 누더기처럼 내팽개쳤다. 남성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성별만 부각하는 행태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온라인 2차 가해에 
가담했다.

  아울러 남성 가해자를  ‘심신 미약’이라는 또 다른 알리바이로 비호하고, 과거에 받았던 ‘착한 
어린이상’을 조명하며 현재 일어난 ‘강간’, ‘살인’이 마치 의도하지 않은 범죄처럼 덮어주고, 
감싸준다. 반면에 오히려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비난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운운하는 행위는 
끝없이 여성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모는 남성 중심사회의 저열함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건 수습에 마땅한 노력을 쏟아야 할 
인하대학교와 총학생회의 입장문마저 가관이다. 이미 대학 내 성폭력과 성추행이 일상처럼 
만연한 탓에 학교 측도 문제의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남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요지부동이다. 
남성 가해자에게 하해와 같은 어제의 판결이 오늘 또 다른 범죄자의 용기가 되는 참사를 목격했다. 

 여성에 대한 멸시로 점철된 이 나라에서 과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은 언제쯤 가능하다는 
말인가? 남성이 저지른 되풀이되는 성범죄에 우리는 언제까지 무고한 여성을 잃어야 하는가? 
피해자 인권은 오간데 없고 어째서 남성 가해자 인권만을 부르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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